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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담자

김세림｜연세대 사학과

김아람｜한림대 글로컬융합인문학전공 

문민기｜고려대 한국사학과

장미현｜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 ‘위안부’ 문제연구소

후지타 타다요시｜ 서울대 교육학과

섭외

사북민주항쟁동지회

지원

정선군, (재)3·3기념사업회, 국사편찬위원회

1980년 사북

구술｜이원갑·신  경·황인오 

면담｜‌�김세림·김아람·문민기 

장미현·후지타 타다요시

“‌�가만히 그 생각을 했어 … 광부들을 대하는 그 인격적인 문제들, 그 

다음에 임금 착취하는 방법. … 그럼 이것을 바꾸자면은 … 노동조합‌

밖에 못 바꾸지 회사를 바꿀 수 없잖아요.”

- 이원갑

“‌우예되든간 내가 조합원 편에 선다. … 참 이 시대의 구성원으로서 

‘아, 이게 참 이래가는 안 된다.’ … 조합원의 편에 선 그 마음이 굉장히 

용기를 얻었어요.”

- 신 경

“‌�기록물이 제대로 나와야 되고. … 사라질 건 사라져야 되죠, 서서히 

사라지되, 그게 기억되고 기록되는 다른 방식이 가능한 거 아닌가.”

-  황인오

사북항쟁 구술자료총서 1

역사문제연구소 민중사반 사북팀

사단법인 역사문제연구소는 1986년에 설립된 민

간 연구단체로서 역사학 및 역사에 관심을 가진 

연구자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습

니다. 역사문제연구소의 연구반인 민중사반은 다

양한 전공 및 연구주제를 가진 이들이 모여 ‘민중

적 관점’으로 역사를 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

다. 민중사반 사북팀은 2016년부터 사북 지역과 

사북항쟁의 기록 작업과 연구 활동을 지속해오고 

있습니다.

표지 그림

제작｜화절령 (2018년)

작가｜‌�최승선 (1978년 강원 정선 출생, 서양화가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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